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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공계 학생이라면 한번쯤은 연구소가 산재한 덕연구단지의 연구소에 와보고 싶다는

생각을 해보지 않았을까. 중∙고등학교 시절부터 과학 잡지를 접하면서 생명공학이라

는분야에깊은호기심을키워왔고, 계속적인궁금증으로머리속은말하자면‘호기심천국’이

었다.

학사과정을 마치고, 학원을 지원한 상태에서 연수과정을 통해 무작정 전에 왔다. 숲이

우거지고, 조용하고 한적한 분위기가 좋았고, 연구소 건물 밖에서는 좀처럼 사람구경하기 힘

든풍경도흥미로웠다. 무엇보다도‘원하는것을직접해볼수있다’는장점이있었다. 이곳에

와서 알게 된 것이 학∙연이라는 과정이다. 이 과정은 학원에서 교과과정을 이수하면서

학원의 교수님과 연구소 박사님의 공동지도하에 교육과 연수를 수행하는 것이다. 이 과정을

통해학교에서는쉽게접할수없었던DNA 칩기술도직접체험해볼수있었고, 연구소생활

을 접해볼 수도 있었다. 부분적으로만 알고 있었던 독성평가 시스템에 해서도 전체를 고찰

할수있는기회가되었다. 

학∙연이라는 제도는 공부에 있어서 많은 부분을 학생이 스스로 찾지 않으면 안 되는 어려

움이 있었다. 학교와 연구소가 같은 프로젝트를 진행하지 않는 한 학원의 교과과정과 연구

소의 실습은 따로따로 진행되기 십상이다. 더욱이 풀타임 석사보다는 교수님의 시선이 그리

빡빡하지 않은 것이 현실이었다. 부족한 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적당하지 않고 그냥 너그

러이 용서되는 경우도 많고, 어느 정도는 학교의 관리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무관

심도있지않나싶다. 공부하고자하는학생으로서는여간서운한일이아니다. 그나마모교이

기에 학교에 이런저런 것들을 요구할 수 있었고, 학부 때부터 뵙던 교수님들이라 넉살좋게 쫓

아다닐수있었다. 

그러나학교를통해서만지원받을수있는장학금의혜택여건에서벗어났으므로학비를걱

정해야 했고, 비록 내가 선택한 길이었지만 전과 인천의 지역적인 문제로 체력적인 뒷받침

도 상당히 필요했다. 학∙연이라는 제도가 전지역 이외에는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것이 사

실이고, 연구소에다니면서선택할수있는학교의폭도그리많지않은문제도있었다.

이제연구소에서학교로, 학교에서집으로, 다시연구소로서울과인천, 그리고 전을넘나

들며꿋꿋이수업을들었던지난18개월을뒤로한다. 무사히석사과정을진행할수있도록도

와주신 연구소 박사님과 학교 교수님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 을 전하고 싶다. 이제는 많은 일

을스스로해결해나가는체력적으로나정신적으로강인해진나를만나게되었다. 

학교에서 이러한 제도를 후배들에게도 알리라는 말 을 들은 적이 있다. 학교와 연구소는

말 그 로 두 마리의 토끼일지 모른다. 체력과 자신감이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연구와학업에있어서확실한미래설계가되어있다면한번도전해볼만하지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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